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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the post-traumatic stress (PTS) of firefighters by developing 

a hypothetical model based on the stress-coping-adaptation model and applying it to the PTS of firefighters.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December 1-31, 2016 from 136 firefighters working in three fire stations 

in G province of Korea and analyzed using SPSS/WIN 21.0 and AMOS 21.0 programs. The fitness of the

modified model was improved as /DF=1.56, RMSEA=.01, GFI=.99, AGFI=.99, CFI=.99, IFI=.99 and NFI=.99.

In the modified model, the effect size of the variables directly affecting the PTS of firefighters were in 

the order of job-related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s, while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had an indirect effect on PTS through coping strategies. In order to prevent and manage 

the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s of firefighters with PTS, coping strategies should be improved to properly 

handle the traumatic experience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develop strategies and systems to reduce

job-related stress and strengthen the level of social support based on the affinity of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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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과 같은 사회재난 등이 자주 발생하

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계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5).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긴급성이나 출동대기 상태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직무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현장의 위급한 상

황이나 타인의 사고나 사망 등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

됨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에 이환

되기 쉽다(Lee, et. al., 2008). 

일반인의 10% 이상이 외상성 사건에 노출될 가능

성이 있으며(Copeland, et. al., 2007), 이 중 외상 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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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7.8~25.6% (Kong & Bae, 2013)

로 나타난 것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의 경

험정도는 90.2%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Shin, et. al., 2015), 이 중 17.6~51.1%가 외상 후 스트

레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Kim, 2011; Lee, 2012; Baek, 2014). 

외상 후 스트레스는 소방공무원에 있어 알코올 사

용정도를 증가시키고, 불안정도와 우울 증상을 높이

며(Bae, 2011), 가정과 직장 내 문제를 유발하여 끝내

는 조기 퇴직으로 이어지게 한다(Bae, 2011). 선행연구

에서 밝혀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요

인으로는 외상성 사건의 경험(Lee, 2014), 현장출동 충

격경험(Moon, 2013), 업무부담감(Baek, 2014), 직무스

트레스(Choi, 2012), 대처행태(Shin, et. al., 2015), 사회

적지지(Baek, 2014), 우울(Kim, et. al., 2012) 등으로 보

고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항상 돌발적인 상황에 노출

되어 있고,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로 긴장감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

성이 높다(Bae, 2011). Moon(2011)은 소방공무원을 대

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고 위험 

스트레스 집단이 18.1%,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이 

67.8%로 나와 직무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부나 외

부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가지는 지각 또는 평가

이며(Ahn, 2005), 직장 내에서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

황은 약물남용, 수면장애, 신경성 두통 및 소화기 장

애, 대인관계 장애 등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Lee & Park, 2011).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

강을 위협하는 예측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소방공

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Shin & Kong, 2016). 

스트레스 상황을 평가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따라 적응에 이를 것인지, 부적응

에 머무를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다(Park & Kim, 2000).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과 사랑을 받

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상호의무를 수행해야 하

는 관계속의 구성원이라고 믿게 하는 것으로(Cobb, 

1976),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실제적으로 제공되는 것

보다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Park, 1985).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강력한 예측요인이 되기도 하고, 완충역할을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Shin, 2009), 소방공무원에

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Kim, 2016).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선행요인에 대한 인지적 평

가과정은 대처전략에 따라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Lazarus & Folkman, 1984). 대처는 스트레스와 긴장

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으로

(Folkman & Lazarus, 1988), 스트레스 상황을 자신이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스트레

스를 적게 받게 된다(Choi, 2000). 충남지역 경찰공무

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매개변수로서 스트레스 요

인들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으며(Jeong, 2013), 외상성 사건의 경험

빈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간에 대처방식은 증상

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Shin, et. al., 2015).

개인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 자체

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적⋅환경적 

자원이 부족하여 당면한 사건이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느낄 때 스트레스로 인지하고 평가하게 되며, 이후 대

처행동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여 적응이나 

부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소방공무원에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동일한 상황이나 사건이 존재한다고 할지라

도 그것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정도는 다르고 결과도 

달라지므로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

에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유발요인,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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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요인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스트레스, 

인지적 평가, 대처전략 및 적응을 주요 개념으로 다루

는 Lazarus &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적응모

델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적응모델(Lazarus 

& Folkman, 1984)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정 후 외상 후 스트

레스 구조모형을 구축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및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설명

하기 위하여 Lazarus &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

처적응모델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성

하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정 후 외상 후 스트레

스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1) 스트레스 대처적응모델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

여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가설

적 모형을 구축한다.

2)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도 검정을 통

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예측

하는 수정 모형을 제시한다.

3)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의 인과관계 및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한다.

Ⅱ.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Lazarus &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적응모델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하여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의 

경험,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변인간

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적응모델은 인지현상학적 이론을 바

탕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 상황과 자원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

가와 반응,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과정, 이 모든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적응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자극에서 적응으로 가는 일 방향적인 과

정이 아니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받

아들이는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는 달라

질 수 있다(Kang & Kim,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Figure 1>과 같이 개념적 틀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예측

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그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소재 3개 소방서에서 근무

하는 소방공무원이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기 위해

서 적합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100~150명으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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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지고 있다(Ding, et. al.,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율을 고려하여 200명을 연구대상자로 추정하였

으며,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소방공무원 150명 중 불

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136명(90.7%)의 자

료를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외상성 사건의 경험

외상성 사건의 경험에 대한 설문지는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Ajou University Industry 

and Academy Collaboration Foundation(2008)이 개발한 ‘업

무수행 중 경험한 외상의 종류와 빈도’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험이 

없다’(0점), ‘경험이 있다’(1점)의 2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78이었다.

2) 직무스트레스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Chang, et. al.(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단축형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요구, 직무자율

성 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

절, 직장문화 7개의 하위문항을 포함하여 총 24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1~4)로 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스트레스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15문항을 

제외하였으며,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의 9문

항 3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Chang, et. al.(2005)의 연구

에서 신뢰도(Cronbach’s ⍺)는 .51~.82범위에 있었으

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9였고 하위요

인의 신뢰도는 관계갈등 .72, 조직체계 .81, 보상부적

절 .83이었다.

3) 지각된 사회적지지

소방공무원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

적지지, 물질적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자

기보고식 척도로 25문항의 5점 척도(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지지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1문항을 제외하였고, 24문항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Park(1985)의 연구에서 전

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 .95였으며, 각 하

위요인의 신뢰도는 정서적지지 .93, 평가적지지 .91, 

정보적지지 .93, 물질적지지 .92였다. 본 연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 .98이었으며, 정서적지지 .95, 평

가적지지 .96, 정보적지지 .97, 물질적지지 .87이었다.

4) 대처방식

소방공무원의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 

&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 WCC)를 Kim & Lee(1985)가 번안한 

척도 중 문제중심 대처 21문항과 정서중심 대처 23문

항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4점 척도(1~4)로 점수가 높

을수록 대처방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32

문항(문제중심 대처: 12문항, 정서중심 대처: 20문항)

을 제외하였고, 12문항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Kim 

& Lee(198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 

.87~.95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0으로 하위요인

의 신뢰도는 문제중심 대처 .89, 정서중심 대처 .63이

었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 위험군의 

추정은 Weiss & Marmar(1997)가 제작한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를 Eun, et. al.(2005)이 번안

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침습, 회피, 마비, 

과각성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확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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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석을 거쳐 문항의 삭제 없이 사용하였다. 도구는 

22문항의 5점 척도(0~4)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Weiss & Marmar(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 .98, 

Eun,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침습 .93, 회피 .76, 마

비 .87, 과각성 .95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8이었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침습 .91, 회피 

.94, 마비 .89, 과각성 .93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G도 소재 

3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자가 소방본부에 방문하여 부서장에게 조

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허락을 구하였다. 각 소방서별 

대상자들에게 조사의 목적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으

며,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를 받았다. 연구자가 직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

여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지는 응

답이 끝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30분 정도였으며, 감사의 표시로 소정

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작되었다(승인번

호 INJE 2016-09-002-002).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

음을 알려 주었다.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 익명성을 보

장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서만 자료 

정리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설정된 개인 

캐비닛에 보관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

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관련 특

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조사하였다.

2) 공분산 구조분석의 기초 자료인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하

였다.

3) 외상 후 스트레스와 외상성 사건의 경험, 직무스

트레스,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방식 간의 관계는 구

조방정식모형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방공무원

의 외상 후 스트레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이용하여 검

정하였다. 모형의 경로별 추정계수의 유연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추정치의 C. R. (Critical ratio)과 p값을 활

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먼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종교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성

별 비율은 남성이 95.6%(130명), 여성이 4.4%(6명)로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0.4%(55명)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 대 이상이 각각 

24.3%(33명), 20대 11.0%(15명) 순이었으며, 30대 이상

이 대부분으로 평균연령은 41.0±8.93세였다. 결혼 상

태는 기혼이 72.8%(9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혼 25.7%(35명), 이혼/별거/사별 1.5%(2명) 순이었

다.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90.4%(123명), 고졸 이하

가 9.6%(13명)이었으며, 종교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가 41.9%(57명), 없는 경우가 58.1%(79명)로 나타

났다(<Table 1>).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으로 소방공무원의 총 경

력은 10년 이하가 53.7%(73명)로 가장 많았으며, 21년 

이상이 27.9%(38명), 11∼20년이 18.4%(25명)이며, 평

균 근무기간은 12.1±8.68년이었다. 현재 수행중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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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en 130 95.6

Women 6 4.4

Age (years) 20~29 15 11.0 41.0±8.93

30~39 55 40.4

40~49 33 24.3

Above 50 33 24.3

Marital status Unmarried 35 25.7

Married 99 72.8

Divorced/Separation/Bereavement 2 1.5

Education ≤ High school 13 9.6

≥ University 123 90.4

Religion Yes 57 41.9

No 79 58.1

Years of work ≤ 10 73 53.7 12.1±8.68

11~20 25 18.4

≥ 21 38 27.9

Business Fire extinguishment 59 43.4

Rescue 9 6.6

Emergency medical services 44 32.4

Administration 24 17.6

Years of current work ≤ 10 104 76.5 7.1±6.86

11~20 22 16.2

≥ 21 10 7.4

Job grade Fire Fighter 31 22.8

Senior Fire Fighter 33 24.3

Fire Lieutenant 34 25.0

Fire Captain 31 22.8

Fire Marshall 7 5.1

Shape of duty Desk job 25 18.4

Outside job 111 81.6

Work shift Ordinary day shift 23 16.9

3 shifts 112 82.4

Others 1 0.7

Stressful job Fire extinguishment 19 14.0

Rescue 74 54.4

Emergency medical services 7 5.1

Administration 24 17.6

119 briefing room 12 8.8

Frequency of mobilization (per week)

≤ 20 115 84.6 11.6±12.11

21~40 16 11.8

≥ 41 5 3.7

Table 1. Characteristics of fire fighters (N=136)

무별 비율로는 화재진압이 43.4%(59명)로 가장 많았

으며, 구급 32.4%(44명), 행정 17.6%(24명), 구조 

6.6%(9명)의 순이었고, 현재업무의 수행기간을 살펴

보면 10년 이하가 76.5%(104명)로 가장 많았으며, 11

∼20년이 16.2%(22명), 21년 이상이 7.4%(10명) 순으

로 현재업무의 평균 수행기간은 7.1±6.86년이었다. 직

급으로는 소방사 22.8%(31명), 소방교 24.3%(33명), 소

방장 25.0%(34명), 소방위 22.8%(31명), 소방경 5.1%(7

명)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로는 외근이 81.6%(111명)으

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내근이 18.4%(25명)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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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x1 =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s y1 = emotional social support y6 = emotion-focused
x2 = interpersonal conflict y2 = appraisal social support y7 = intrusive recollection
x3 = organizational system y3 = informative social support y8 = avoidant
x4 = lack of reward y4 = material support y9 = numbing 

y5 = problem-focused y10 = hyperarousal

Figure 2. Path the coefficients of the hypothesized model

며, 교대주기는 3교대가 82.4%(112명)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상시 주간 근무 16.9%(23명), 기타 

0.7%(1명) 순이었다. 가장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

로 구급이 54.4%(74명)로 가장 많았고, 행정 17.6%(24

명), 화재진압 14.0%(19명), 119 상황실 8.8%(12명), 구

조 5.1%(7명) 순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출동빈도를 살

펴보면 주 20회 이하가 84.6%(115명)로 많은 수를 차

지하였으며, 21회∼40회가 11.8%(16명), 41회 이상이 

3.7%(5명)의 순으로 평균 출동횟수는 11.6±12.11(회/

주)이었다(<Table 1>).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외상 후 스트

레스는 외상성 사건의 경험(r=.26, p<.01), 직무스트레

스(r=.31, p<.001)와, 대처방식은 직무스트레스(r=-.24, 

p<.01), 지각된 사회적지지(r=.28, p<.01)와, 지각된 사

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r=-.25, p<.01)와, 직무스트

레스는 외상성 사건의 경험(r=.25, p<.01)과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적 모형의 검증 결과,  

값은 10.36, p 값은 .001로 .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이 기

각되었으나, 연구모형이 실제 자료와 얼마나 잘 맞는

지를 나타내주는 지수로 알려져 있는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x Index)인 /DF 값은 10.36, RMSEA는 

.26, GFI는 .97, AGFI는 .57, 독립모형과 연구모형이 얼

마나 차이 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x Index)로 CFI는 .83, IFI는 .86, NFI는 

.84 등의 평가지표로는 부합도가 낮아 본 연구의 가설

적 모형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Table 2>,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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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Mearure of 
parsimony

Absolute fix index Incremental fit index

DF p x2/DF RMSEA GFI AGFI SRMR CFI IFI NFI

Hypothesized 1 .001 10.36 .26 .97 .57 .06 .83 .86 .84

Modified 1 .131 1.56 .01 .99 .99 .01 .99 .99 .99

Criteria ≥1 ≥.05 ≤3 ≤.05～≤.10 ≥.90 ≥.90 <.10 ≥.90 ≥.90 ≥.90

Table 2. Goodness of fit index for hypothesized and modified model (N=136)

*p<.05, **p<.01, ***p<.001

Figure 3. Path the coefficients of the modified model.

4. 수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 모형에서 절대적합지수가 최적의 수준에 

미치지 않고,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가 있어 모형의 타

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작업이 필요하였다. 수정지

수(Modification Index, M. I.)는 모형에 미지수가 하나 

추가될 경우 모형의 부합도가 최소한 얼마나 증가하

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모형 적합도의 개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수정지수가 10 이상이면 두 변수 

간에 추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Kim, 2013).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내의 

변수들 간에 수정지수를 살펴본 결과에서 직무스트레

스와 외상후 스트레스 간에 수정지수가 10 이상 나와 

경로를 추가하여 공분산을 허용하였다(Kim, 2013). 수

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 /DF 값은 

1.56, RMSEA는 .01, GFI는 .99, AGFI는 .99, CFI는 .99, 

IFI는 .99, NFI는 .99 등의 결과가 나타나 최적모델 기

준에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수정모형의 분석결과 총 9개의 경로 중 7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2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Figure 3>). 수정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Beta=-.29, C.R.=-3.39)가 지각된 사회적지지로 가는 경

로가 유의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지각된 사회적 지

지를 8.3% 설명하였다. 외상성 사건의 경험(Bet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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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E CR p SMC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Perceived social support ←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s .14 1.70 .083 .14 .14

← Job-related stress -.29 -3.39 <.001 -.29(<.05) -.29(<.05)

Coping strategies ←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s .19 2.27 <.05 .139 .19(<.05) .03 .22(<.05)

← Job-related stress -.23 -2.69 <.01 -.23(<.05) -.06(<.05) -.29(<.05)

← Perceived social support .20 2.45 <.05 .20(<.05) .20(<.05)

PTS ←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s .18 2.11 <.05 .210 .18(<.05) .02 .20(<.05)

← Job-related stress .28 3.28 <.01 .28(<.05) -.02 .26(<.05)

← Perceived social support -.13 -1.54 -.13 .04(<.05) -.09

← Coping strategies .20 2.34 <.05 .20(<.05) .20(<.05)

SE=standardized estimates,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Table 3. Standardized estimates of variables for modified model (N=136)

C.R.=2.27), 직무스트레스(Beta=-.23, C.R.=-2.69)와 지각

된 사회적지지(Beta=.20, C.R.=2.45)가 대처방식으로 가

는 경로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외상성 사건의 경험, 

직무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대처방식을 

13.9% 설명하였다. 외상성 사건의 경험(Beta=.18, 

C.R.=2.11), 직무스트레스(Beta=.28, C.R.=3.28)와 대처

방식(Beta=.20, C.R.=2.34, p=.019)에서 외상 후 스트레

스로 가는 경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들 변수

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21.0% 설명하였다(<Table 3>).

수정 경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Table 3>과 같다. 

직무스트레스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직

무스트레스는 대처방식에 대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와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외상성 사건의 경험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직접효

과와 총 효과가 유의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하

여 외상성 사건의 경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은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간접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적응모델과 선행연구

를 기반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설명

하기 위해 원인적 선행변인인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매개요인인 인지적 평가와 대처전략, 결과인 

적응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의 가설적 경로, 직⋅간접 경로의 유

의성을 검증한 결과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권장수

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총 8개의 경로 중 5개가 유의

하였다. 가설모형에서 절대적합지수가 권장수준에 부

합되지 못하였으므로 모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작업을 거쳐 수정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설정된 9

개의 경로 중 7개의 경로에서 직접효과가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모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

며, 직무스트레스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8.3% 설명

하였다. 대처방식은 외상성 사건의 경험, 직무스트레

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이

들 변수는 대처방식에 대해 13.9%의 설명력을 가졌다. 

외상성 사건의 경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은 소

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21.0% 설명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의 경험은 외상 후 스트

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처방식

을 많이 사용하게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시키

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직무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

레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이

며, 대처방식을 경유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에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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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쳤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가장 높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트

레스였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처방식을 통한 

간접효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총 효과가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24시간 출동대기 상태에 있

어야 하므로 긴장상태가 지속된다. 소방공무원의 직

무특성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수면장애, 정서

장애, 우울증, 해리증상 등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Moon(2011)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알

아보았는데,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이 18.1%,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이 67.8%로 밝혀져 소방공무원에서 직

무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

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일반 소방공무원보다 공

상 소방공무원이 직무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보

고하였으며, 이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

은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Bang & Hong, 2010). 

소방방재청의 조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23.0%에서 

비번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20.0%는 초과

근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고 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행정적⋅재정

적 지원이 필요하다(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4). 소방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공상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근무시간과 업무량

을 단축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보상으로 직무스트

레스 요인을 감소시켜야 하며, 지속적인 건강검진, 스

트레스 해소법,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법, 상담과 교

육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감

소시키고 중재하여야 한다.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이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는지 주관적 반응이나 의미 

부여가 더 중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조직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

하고, 강인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

기가 힘든 현실이다(Kim, et. al., 2015). Kim(2016)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음

악 감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직무스트레스 하

위요인 중 직무요구, 직무 자율, 관계갈등, 보상부적절

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며, 집단 미술치료를 시

행한 Park(2012)의 연구에서도 또한 직무요구, 직무불

안정, 조작체계, 직장문화 요인에서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음악 감상 프로그램이나 집단 미술치

료 등과 같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상담기법 안에 포함시킨다면 소방공무원의 직

무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처방식은 직무스트레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효과가 높은 요인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대처방식과 외상 

후 스트레스 간에 양의 방향으로 검증되어 대처방식

이 증가할수록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증

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시키고, 정서중심 대처방식

은 부정적인 대처방식으로 설정하여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하였다(Shim, et. al., 

2015; Shin, et. al., 2015). 하지만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대상자의 탈진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Lee & Lee, 2000), 기분전환을 위한 독서나 수면 

취하기 등과 같은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일시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매개효

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Jung, 2013). 또한 성격특성

과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조사한 Jeong & Koh(2016)은 

외향성 성격특성과 개방성 성격특성을 가진 간호 대

학생에서 대처방식의 사용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는데, 

외향성 성격특성은 사교적이고 적극적이며 자기주장

적인 경향을 보이고, 개방성 성격특성은 호기심이 많

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추구하며 감정에 민감

한 성격으로 구분된다(Cho, 2006). 기독교인 대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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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나(Kim, 2009), 소방조직 내에서 오히려 적극적이거나 

밝은 성격의 소유자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상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

다. 대처방식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스트레스 상황을 

감소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는 소방관서 

내에서 대처방식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각 개인이 

어떤 종류의 대처방식을 사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외상성 사건의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공무원이 직

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외상성 사건의 경험을 많이 하

면 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심각하였으

며(Lee, 2014), 외상성 사건 중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

격함’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발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Shin, et. al., 2015). 

외상성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토대로 연구

가 진행되면서 대리외상, 간접외상 등과 같은 용어가 

제기되었다. 

대리외상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장기적으로 외상성 사건에 간접 노출됨으로써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나 지각이 변하는 것을 말하며

(Kim, 2015), Ryu(2015)의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에서 

대리외상 경험이 44.9%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간접외

상은 피해자의 외상사건에 대해 피해자 동료들이 공

감적으로 듣는 도중 자세한 묘사와 당시의 심리적 고

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마찬가지

로 파괴당한 인간관계 앞에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

(Baik, et. al., 2010). 이처럼 대리외상이나 간접외상 모

두 외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경험

을 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간접외상과 외상 후 스트

레스 증상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도 간접외상

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

였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사용장애도 높은 비율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Baik, et. al., 2010). 추후 소방

공무원이 직접 경험한 외상성 사건 외에 대리외상과 

간접외상 경험도 측정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와의 관

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상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수로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

한 대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과 교육이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

인 영향은 없었지만, 대처방식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나(Seo, 2015; Kim 

& Kim, 2017), 경찰공무원에서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Lim, 2012). 이는 개인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르며, 상황에 따라 사회적 지지

는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Lim, 2012).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처방식의 선택과 스트

레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Choi, 2001), 사회적 

지지가 낮게 지각되면 스트레스 대처에 방해가 되며

(Yu, 2006), 외상성 사건의 경험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Yu, 2006). 개인

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적절한 대처방

식의 선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감소에 영향을 미

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매개요인인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대처방식에 직접 영

향을 미치며, 대처방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 영

향을 준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방공

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처방식

을 매개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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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 외상성 사건의 경험과 직무스트레스를 감

소시키고 매개요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

고, 적절한 대처방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과 중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스트레스 선행변인 중 환경변인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심리적인 

요소를 추가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의 경험 정도와 스

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대처방

식을 조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무스

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겠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외상성 사건의 경험 중 대리

외상과 간접외상의 개념을 포함시켜 측정해 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의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간 지각된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지

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매개효과

에 대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

스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모형을 구축한 후 요인 간의 직⋅간접 경로를 확인하

여 외상 후 스트레스를 통합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

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변수는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 외상성 사건

의 경험 순이었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대처방식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

해서는 대처전략을 향상시켜 외상성 사건의 경험에 

의한 충격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 내 친화성을 기반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경

감하고 적절한 사회적지지를 강화시키는 전략개발과 

제도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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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예측모형 구축

- 외상 후 스트레스 예측모형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체계

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외상성 사건의 경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었다. 이 중 직무스트레스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로 밝혀졌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처방식을 거쳐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처전략을 향상시켜 외상성 사건의 경험에 의한 충격을 적절히 해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 내 친화성을 기반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는 전략개발과 제도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소방공무원,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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